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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제주) 참석-
-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9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금번 포럼에는 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요국(독일, 덴마크, 태국 등) 대사관 등 

9개국 106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석하여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및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산업부와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2017년 ▲250kW급 

수전해 실증(‘17~’21, 상명)을 시작으로, ▲행원 3.3MW 수전해 단지(‘20~’24)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10.9MW 수전해 단지(~‘27, 북촌)를 구축 中에 있다.

  특히, 3.3MW 행원단지는 ’24.9월부터 하루에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하여 

도내 수소버스(17대)와 수소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 첫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부는 제주도,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 대규모(50~ 1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실증사업은 새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

  한편, 박덕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통해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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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참 고  포럼 전체 행사계획

일시/장소 한라홀 삼다홀

9. 24.
(수)

13:00~14:30 -
제주 그린수소 신산업 육성 및 

상용화 로드맵 구축Ⅰ

15:00~16:30
그린수소 벨류체인 혁신:
저장·운송 글로벌 표준화

제주 그린수소 신산업 육성 및 
상용화 로드맵 구축Ⅱ

9. 25.
(목)

10:30~12:00
재생에너지 전력믹스의 미래:

제주 V2G, 전기를 넘어 연결의 기술로
기후위기, 그린수소에서 답을 찾다

13:00~14:30 글로벌 라운드테이블(ICC Jeju 오션뷰)

13:00~14:30
학생 아카데미
[13:30~15:00]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
글로벌 정책 동향과 과제

15:00~15:30 제주도-현대차그룹 업무협약식(ICC Jeju 오션뷰)

15:40~16:00 사전환담(VIP 룸)

16:00~17:45 개막식(한라홀)

18:00~19:30 만찬(ICC Jeju 오션뷰)

9. 26.
(금)

10:00~11:30
재생에너지 전력믹스의 미래:

그린수소와 무탄소전원
재생에너지 전력믹스의 미래:

열로 연결되는 탄소중립

11:00~11:30 산업부 출입기자단 인터뷰(프레스센터)

11:30~12:30 오찬(델리지아)

13:00~14:30
국회수소경제포럼 특별세션

[12:30~13:30]
탄소중립 교통의 미래, 수소 모빌리티

15:00~16:30
재생에너지 전력믹스의 미래: 

제주에서 시작하는 세 가지 이야기
수소로 여는 탄소중립 도시


